제자․사역훈련생을 위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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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는 훈련생의 자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하반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방학에 들어갔던 제자훈련 네트워크도 이제 보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고자 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훈련생의 자세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방종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생들 역시 방학이 시작되면 모두들 기쁨에 들떠 마치 학창시절에 방학을 맞았던 것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리더의 점검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 중에는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다가도 방학이 되면 잘 안 되는 이유는 인간 본성 자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새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소중함을 느끼십시오.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비로서 훈련의 소중함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영적 공동체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 받을 때는 오히려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며, 오히려 방학을 통해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훈련 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훈련생들끼리 서로를 통해 배우고 격려하며 위로 받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훈련을 통해 평생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얻게 되며, 서로를 통해 서로가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훈련에 임하는 새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훈련생에게 있어서도 가을은 영적 추수의 시기입니다. 제자훈련은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훈련에 임했다고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고 물을 주고 땀 흘려 김을 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동안 훈련을 통한 흘린 땀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코 변화의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부어주실 변화의 열매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화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새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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